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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Plastics Age)’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과소비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보편화됐다. 

문제는 이런 ‘일회용’이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다.01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포장재다02. 

기업은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만든 포장재는 애당초 단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낳을지는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폐기물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일회용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 그리고 땅과 바다의 

생태계 위협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물고기 및 야생동물의 몸 속에 축적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플라스틱에 포함된 독성화학물질의 확산 등도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도 속속 ‘일회용과의 

전쟁’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03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 중이다. 사용량 저감과 소비 억제부터 

폐기물 발생 억제, 해양 투기 최소화와 예방, 회수 및 재활용, 그리고 제조 혹은 사용 금지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은 2018년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했고,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확대등 다방면으로 규제전략을 내세웠으며, 2030년까지 포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플라스틱 관리 전략을 

세운 일본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2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용기 포장재의 60%를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의 경우, 2018년 공동주택 단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있었다. 이어 2018년 11월 

재활용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적발돼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이 약 120만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04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이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다.05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06 한국 정부는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07 

하지만 한국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낸 국내의 물질 재활용률은 20% 안팎이다. 반면 

매립장과 소각장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처리하지 못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플라스틱 재앙은 ‘생산→ 유통 및 소비 → 분리 및 배출 → 수거 → 폐기’ 구조의 경제 패러다임인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일회용 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일회용 소재를 다른 일회용 소재로 

대체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대 소비량을 

감축, 관리해야 한다. 기업도 일회용 문화를 소비자에게 주입하는 관행에서 탈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쓰레기가 덜 나오고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포장재를 고안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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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단 토양이나 강, 바다에 유입되면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 눈에 띄는 플라스틱 즉, 해안가로 떠밀려 오거나 해수면에 떠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바다에 유입된 플라스틱의 3분의 2 이상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거대한 해저 쓰레기장을 

형성한다. 유입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조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고 분해되어 맨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플라스틱은 북극해 빙하와 남극해, 바닷속 가장 깊은 해구에서까지 발견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매립지는 이미 포화 상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수로를 막아 홍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소각 처리 시에는 토양이나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일부 플라스틱은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특수환경에서 이 화학물질이 침출되기도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유해 화학물질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끌어들여 농축시키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나 

인간에 추가적인 위협이 된다.

• 원하는 기능과 외형, 안전성 및 유연성 같은 성질을 지닌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화학 첨가제가 

필요하다.08 화학 첨가제에는 프탈레이트 같은 발암내분비교란 물질도 포함된다.09 그 자체로 

위험한 화학물질이 침출되어 나오는 플라스틱도 있다.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에서는 

BPA(비스페놀-A)가,10 11 12 13 PVC에서는 프탈레이트가 침출된다. 이들 화학물질이 인간의 생식 

체계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된 

화학 첨가제가 인간 건강에 어떤 위험을 끼칠지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4 개별 

포장재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의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여러 화학물질이 조합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보통 고려되지 않는다.15

•플라스틱이 환경과 우리의 삶에 끼칠 수 있는 불가역적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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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기후변화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 플라스틱 생산량의 99%가 천연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은 석유나 가스를 채굴·운반하고, 

정유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 수반한다. 

엘렌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6%가 포장재를 비롯한 플라스틱 원료의 추출 및 생산에 

쓰인다고 추정한다. 이는 전 세계 항공 부문 석유 소비량과 맞먹는 

양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은 

포장재에 담긴 일용소비재 제품의 환경 영향을 크게 증폭시킨다. 

영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청량음료 부문 탄소발자국의 약 24%를 

페트병이 차지한다. 유통 과정보다 그 영향이 크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분해되면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환경에 배출한다. 이전에 감안하지 않았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원인 셈이다.

https://media.greenpeace.org/GPIDoc/GPI/Media/TR1_WATERMARKED/f/f/2/4/GP0STT3FE.jpg?d636878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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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리함이 가져온 위기, 

일회용 플라스틱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close-recycling-plastic-78659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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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 (생각한 그대로 만들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만큼 성형하기 쉽다. 

그것 말고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금속, 유리, 목재 등 타 소재에 비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잘 부식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절연성이 크고, 성형가공이 쉽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플라스틱은 오래 전부터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포장재, 절연재, 단열재,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점이 현재의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구조와 맞물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일회용(single-use)으로 디자인돼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한 번 쓰고 나면 폐기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여러 차례 재사용하거나 순환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 평균수명 6개월, 분해되는 데 50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면 포장재 및 용기 생산이 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건설재료(16%), 섬유(14%) 순이다.16 한국의 분야별 

합성수지 생산 비율도 비슷하다. 전체 생산량 중 포장재 및 용기 생산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오늘날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포장재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거의 절반이 포장재다. 대부분은 재활용되거나 소각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의 

평균 수명이 건설재료 35년, 전자제품 20년인 것에 비해, 포장재는 평균 6개월 이하다. 

플라스틱 소비량 가운데 이러한 포장재가 가장 많다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의 근원을 

보여준다.

포장재 및 용기

46.5%

가정 및 생활용품

7.9%

전기 및 전자제품
6.8%

자동차
9.1%

농수산업제품5%

건설재료

24.7%

0.5년 이하

3년

8년

13년

20년

35년

그림1. 전 세계 산업별 플라스틱 생산량(누적) 및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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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도 및 내용물 합성수지의 종류(주로 사용되는 것)

커피, 차, 벌꿀

원두커피 PE, Other(비닐류)

커피믹스 PE

벌꿀 PET, HDPE, PP

음료수, 물, 주류

음료수 PET, 뚜껑: PP, HDPE, 라벨: PET, PP

물 PET, 라벨: PP, PET, 뚜껑: HDPE

맥주, 막걸리, 소주
PET, 뚜껑: PP, HDPE,
라벨: Other(비닐류), OPP, PET, PP

유제품
우유, 두유 용기: PE, PP, PET, 뚜껑: PE, EVA

푸딩, 요거트, 요구르트 용기: PS, PP, PE, 뚜껑: PE, EVA, PS

조미료

설탕, 소금, 깨, 후추, 다진 마늘 Other(비닐류), PE, PET, PP, PS

생강가루 Other(비닐류), 내캡: LDPE, 외캡: ABS

올리고당
용기: PET,
뚜껑:PP/HDPE, 라벨: Other(비닐류),
하캡: LDPE, 상캡: PP

미림, 까나리
용기: PET, 뚜껑: LDPE,
라벨: PP/Other(비닐류)

홍초, 샐러드드레싱
용기: PET, 뚜껑: HDPE, PE
내캡: LDPE, 외캡: PP, 라벨: Other(비닐류)

장류

된장 용기: PET, 뚜껑: PP, 라벨: PP

고추장 용기: PP, 리드: Other(비닐류)

간장 용기: PET, 뚜껑: LDPE, 라벨: Other/PP, 손잡이: PP

식용유 식용유 용기: PET, 뚜껑: LDPE, 라벨: PP

라면류
라면, 당면 PP, Other(비닐류)

컵라면
용기; PE, PS, 뚜껑: PE, Other,
외장필름: PP

과자류

시리얼 Other(비닐류)

봉지 과자 Other(비닐류), PP

젤리, 사탕, 초콜릿 Other(비닐류), PS, PE, PP, PET

가공식품

카레, 짜장, 스프, 즉석식품, 찌개 Other(비닐류), PP

통조림(햄) 라벨: PP

김 용기: PET 내면: PP

신선식품

과일, 채소 PET, PE

생선, 육류, 젓갈 PS, PE, Other(비닐류)

두부, 순두부 용기: PP, PE 리드: PE, 이너씰: PE, PP

계란 PET

냉동식품
만두, 너겟 PP, PE, 라벨: PET

아이스크림 용기: PE, PP 리드:EVA

세면용품 바디로션, 바디워시, 샴푸, 린스
용기: PET, HDPE, Other(비닐류)
뚜껑: PP 라벨: PE, PP

세제류 세제, 섬유유연제 용기: HDPE 뚜껑: PP

위생용품 기저귀, 생리대 LDPE

표1. 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품(식료품 위주)과 합성수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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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국내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일회용품에 대한 

정의와 사용규제 제도는 존재한다. “일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종류는 아래  [별표1]과  같다.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업종에 따라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회용품의 많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일회용 봉투·쇼핑백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정의한 필름류 플라스틱 포장재에 

포함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4.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일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6. 일회용 면도기·칫솔

7.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8. 일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9. 일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수지제품 제외)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막대한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가공돼 소비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재활용하기 어려워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는 각 

품목에 대해 사용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의 소비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관리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국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가운데 일부만 일회용품에 해당한다.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있다. 과일이나 채소를 소분 포장할 때 쓰는 비닐 포장재나 제품 포장용 PVC랩, 과자 

봉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회용품과 별도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료품 팩, 비닐봉지, 랩, 필름류 포장재 등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산 및 소비 저감 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 전략과 이행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플라스틱 제품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정의한 일회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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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의 플라스틱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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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며, 그만큼 폐기물 발생량도 많다. 하지만 

얼마나 소비하고 폐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나마 확인 가능한 통계치인 

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과 관련한 생활계 폐기물이 늘어난 

점을 미뤄볼 때, 일회용 플라스틱이 전체 폐기물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는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3가지 

품목(생수 PET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봉투)의 소비량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한국인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발자국은 생수 PET병 96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65개, 일회용 

비닐봉투 460개로 나타났다. 세 가지 품목을 더하면 한국인은 일 년에 약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전체 연간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586,500톤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20%에 달하는 양이다.

현재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수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 봉투와 같은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현황은 

한국이 얼마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또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품목이 폐기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을 파악하여 감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 순위에 따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파악해, 

규제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2. 2013년도~2017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단위: 천 톤/년)

2013

(단위: 천 톤)

(단위: 년)

2,000 5%

10%

15%

20%

4,000

6,000
6,042

6,395
6,909

7,147

7,9618,000

2014 2015 2016 2017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전년 대비 증가율

2,080 2,240 2,334 2,654 2,980

2,080

619
579

604
518

658

2,240
2,334

2,654

2,980

5.8

8.0

3.4

11.4



14

그림3. 한국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0 10 10 10 10

10 10 10

100 100 100 100

10 10 10

10 10 10 10 6

5

60

1.4kg (96개)

11.5kg

PET 병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1인당 연간 소비량

586,500t
한국인 전체 연간 소비량

0.9kg (65개)

9.2kg (460개)

71,400t (49억 개)

PET 병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병의 평균 지름이
10cm일 때 지구의 10.6바퀴

45,900t (33억개)

플라스틱 컵

14oz 컵으로
약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469,200t (235억개)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20L(무게 20g)로
한반도의 약 70%를 덮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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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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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배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가정, 

상업시설,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한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지자체 직영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 업체로 인계한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한다. 종량제 봉투는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처리 선별 시설을 거친 후 고형연료로 만들어 열적 처리 시설로 

이송한 후 처리하기도 한다. 사업장의 경우는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판매하거나 무상 

인계하기도 한다.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공식 통계는 없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고, 별도의 수거 체계와 처리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PET병 플라스틱 컵/빨대 스티로폼 비닐봉투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소비사용

배출원

배출단계

수거단계

선별단계

재생품 생산

이용 및 처리

재활용품 배출
(플라스틱류)

종량제봉투

민간수거업체
(공동주택계약)

지자체
(단독주택/상업시설)

민간선별장공공선별장 위탁처리업체
(개인수집상)

재생원료생산 에너지회수 시설 매립단순소각

단독주택/연립 공동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카페, 마트 등)

공공기관
(학교, 정부기관)

사업장

그림4.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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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14,424 7,961
22.7%

2,980

578

원유
NAFTA

수출

수입

17년 국내
합성수지 생산량

6,601

국내 수요
사용 및 보관1)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 폐기물

4,323

사업장 폐기물 7,961

플라스틱 수거
선별 처리시설

1,812

물질 재활용

4.6%

365

매립

39.3%
3,126

에너지 회수

33.4%
2,658

단순 소각

658

건설 폐기물

전년도
축적량

1)  포장재 용기, 건설재료,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농업 어업용, 가정소비제품 등

단위 천 톤/년

연도 2017년

그림5.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 과정과 처리 방법의 비율

1) 재활용, 얼마나 잘될까 

대다수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통해 많은 자원이 다시 재활용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이기 때문에, 유리, 알루미늄캔, 종이 등의 물질과 달리 재활용하더라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플라스틱은 필연적으로 재활용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낮은 품질의 

제품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오염을 발생시킨다.

폐기물로 배출된 플라스틱류는 통상적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 방식으로 처리된다. 2017년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전체의 약 62%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재활용률은 꽤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허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에너지 회수’다.

‘에너지 회수’란 소각의 일종이다.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 ‘에너지 

회수’가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소각은 폐기물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비싼 방식에 속한다. 게다가 혼합된 가정 폐기물은 연소성이 낮고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폐기물 원료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법과는 거리가 멀다.17 



19

유럽연합(EU)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재활용률은 약 40% 정도다.18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률은 22.7%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통계에는 에너지 

회수가 포함돼 재활용율이 약 62%로 집계돼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재활용(RECYCLE)인 물질 

재활용량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 회수뿐 아니라 시멘트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물질 재활용으로 볼 수 없는 방식까지 포함해 전체 재활용률을 계산한다. 정부가 부풀려진 수치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남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전체 물질 재활용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약 13%에 불과한데, 실제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소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값이다. 물질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국가 정책과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얼마나 쓰고, 버리고,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 또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위: 천톤/ 년)

2017년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생활계폐기물
종량제1) 1,679 328 939 413

재활용2) 1,301 - - 1,30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폐합성수지 4,323 35 1,448 2,840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658 2 271 385

합계 7,961 365 2,658 4,939

1)　가연성 중 플라스틱류

2)　재활용가능자원 중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발포합성수지류를 합한 수치

표 2.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원별 및 처리방법별 현황(2017)

8,401

14,424 7,961
22.7%

2,980

578

원유
NAFTA

수출

수입

17년 국내
합성수지 생산량

6,601

국내 수요
사용 및 보관1)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생활계 폐기물

4,323

사업장 폐기물 7,961

플라스틱 수거
선별 처리시설

1,812

물질 재활용

4.6%

365

매립

39.3%
3,126

에너지 회수

33.4%
2,658

단순 소각

658

건설 폐기물

전년도
축적량

1)  포장재 용기, 건설재료,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농업 어업용, 가정소비제품 등

단위 천 톤/년

연도 2017년

그림5.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 과정과 처리 방법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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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재활용이란?

물질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페트(PET)나 폴리스티렌(PS)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파쇄기 같은 

기계적인 수단을 활용해 깨끗이 씻은 폐플라스틱을 파쇄하고, 그 분쇄물을 플라스틱 원재료로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병, 쟁반 등의 플라스틱을 세정, 살균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재이용 방식과 열로 녹인 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재성형하여 일용품, 다용목재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재생 방법이 있다.

재생 이용 방법은 단순재생과 복합재생 그리고 혼합재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재생은 분리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다시 제품이나 펠릿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대개 선별한 폐플라스틱을 세척, 분쇄한 후 펠릿으로 가공하거나 제품으로 만든다. 복합 재생은 용융 

압출성형 방식으로 정화조, 함지박,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페트(PET)병은 가장 널리 재활용되는 포장재다. 하지만 식음료 분야에서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소재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 동안 품질이 열화돼 섬유 

등 다른 분야에 쓰인다.24 화학적 재활용 방법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고,25 일부 플라스틱에는 

적합하지 않다.26 투입되는 에너지 및 유해 화학물질의 양과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상당량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질재활용
Recycle

말뚝, 지주대, 정화조, 목재대용품

화분, 쓰레기통 (PP)

섬유, 카페트 (PET)

파이프, 정화조 (PE)

단열재, 골재, 건축재 등

에너지회수
Energy recovery

화학적재활용
Chemical recycle

단일재질

복합재질

플라스틱만 사용 (R.P.F)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 (R.P.F)

파.분쇄

유화

원료화

열분해

수소화

가스화

가수분해

글리콜리시스

메탄올리시스

제철소

시멘트공장

소각로

발전소

석회석공장

신제원료와 혼합사용

각종 플라스틱 제품생산

저급 플라스틱 제품생산

그림6. 플라스틱 리사이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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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플라스틱 떠넘기기 

이처럼 물질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국은 자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이다. 재활용 

용도로 수거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동아시아나 태평양의 저소득 국가들이다. 

1992~2016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의 대부분(72.4%, 주로 포장재 폐기물)이 도달한 곳은 

중국과 홍콩이다. 

2013년 중국의 공식적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3% 로 꽤 높다.19 하지만 이는 수입된 폐기물을 

포함한 수치고, 중국 국내의 폐기물만 보면 재활용률이 15%에 불과하다. 2013년, 중국 국내 

폐기물 중 7,800만 톤은 공식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겨진 폐기물은 중국의 땅과 

환경을 오염시켰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 1월 중국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비롯한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폐플라스틱은 다른 목적지를 찾아야 했다.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던 국가들은 수백만 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다.20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9년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플라스틱의 일부가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2018년 한국이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 6,500톤은 폐플라스틱과 유해물질로 뒤섞여 있었다.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였다. 

이러한 추세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폐기물 분리, 수거, 

재활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자국의 폐기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방된 공간에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거나 태워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폐기물 발생 방지책이 미비하고 

재활용률도 매우 낮다. 열악한 재활용 인프라 때문에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비공식적인 

재활용을 위해 노동자들이 손으로 폐기물을 골라내는 경우도 많다.21 최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폐플라스틱을 수출국으로 돌려보냈으며, 태국은 2021년까지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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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화하는 매립장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결국 향하는 곳은 소각장 또는 매립장이다. 하지만 소각과 

매립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국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처리시설인 매립장 

및 소각장의 잔여 용량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281개로 2017년 매립량은 1,169만 톤이다. 

기매립량(2017년 매립량 포함)은 전체 매립 가능 용량 중 약 56%이며 잔여 매립량은 28,974만 

m3이다. 이 추세라면 국내 매립지의 잔존수명은 채 30년도 남지 않았다.22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되는 양보다 소각되는 양이 훨씬 많다. 놀라운 사실은 국내 전체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량 중 49%를 플라스틱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소각시설 용량은 

32,083 톤/일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중 소각되는 용량은 15,846 톤/일(단순 소각 7,282 톤/일, 

에너지 회수 8,564 톤/일)이다.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급증하고 있지만, 소각시설의 숫자 및 

시설용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3

(단위: 만 톤)

(단위: 년)

13,5
00
1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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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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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플라스틱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13,896 604

14,179 639

14,775 690

15,160 714

15,133 796

그림7. 2013년~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 추이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입지 포함)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입지 제외)

사업장폐기물

31.4년 20.2년 2.6년

그림8. 2016년 기준 국내 매립지 잔존 수명 출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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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관련 대책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나와 

있다. 정부는 소각 및 매립시설의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와 효율개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대대적 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설 보수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등으로 매립장 추가 증설 및 소각 시설 증설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대량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79%가 매립되거나 

자연 환경에 투기 됐다. 약 12%는 소각되었고 재활용된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은 약 800만 톤이다. 이 가운데 

약 23%만 재활용되고 77%는 소각 또는 매립됐다.23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렵다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매립과정에서 대부분 생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소각은 

폐기물을 대기오염물질, 비산재, 저회, 광재(slag)로 전환시킨다. 그 과정에서 호흡기를 자극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푸란, 수은·카드뮴·납 등 중금속과 주요 온실가스를 배출해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 중 가장 발전된 기술도 여전히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대기로 방출시킨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 매립할 경우 대기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정부 규제와 시스템을 바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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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2008년 전국 소각시설 용량 및 소각시설 개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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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비한 제도와 부족한 규제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9%98%EA%B2%BD%EB%B6%80#/media/%ED%8C%8C%EC
%9D%BC:Multifunctional_Administrative_City_Construction_Agency&%ED%99%98%EA%B2%BD%EB%B6%80(South_Kore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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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27 

정부는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제품의 각 순환단계별로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생수 및 음료용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점차 퇴출시킨다. 포장재 등급평가 개정 및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또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류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유통·소비 단계에서 2022년까지 1회용 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9년 11월 후속조치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는 빠진채 이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는 일회용컵, 비닐봉지, 

스티로폼 박스등 일부 품목 조치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은 유럽 등 해외 규제와 비교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금지, 발생을 억제할 조치나 경제적 규제와 같은 법적 수단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범위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체제에서 규제를 받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의 틀 바깥에 놓여 있다. 

플라스틱을 유통하는 업계의 책임에 대한 내용 역시 빠져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생산-소비-수거-처리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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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충남대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EPR 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부(약 

30%)에 불과하다. 관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리고 EPR 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하더라도 분리배출 및 선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비포장재 폐기물과 함께 재활용업체로 반입된다. 혼입된 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허위실적이 만들어진다. 특히 비닐봉투, 

필름류 포장재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어렵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끝난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자원순환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제도로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중 일부 품목은 EPR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EPR 제도는 일종의 실적제로 운영된다. 생산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행 EPR제도 하에서는 생산자의 책임이 제한적이다. 생산한 제품 100%에 

대해서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의무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비닐(필름)의 경우 의무율은 65.3%다. 

생산된 비닐이 100장이면 65장에 해당하는 재활용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단일재질 용기류 79.6%, 스티로폼 80.7%, 페트병 

81.8%등으로 의무율은 각각 다르다. 이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생산자는 추가 부담금을 낸다.

재활용 분담금 = 당해연도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 실적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 제품·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생산자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분
담
금

지원금

지원금

공제조합

그림9. EPR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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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업체 B 업체 C 업체 합계

연간 먹는 물 생산량 130 만톤 39.4 만톤1) 26.3 만톤1) 196 만톤

연간 매출액 3,000 억원 883 억원 589 억원 4,472 억원

시장 점유율(%) 41.5 9.7 7.9 59.1

일회용 먹는 물 PET 생산 갯수 19.6 억개2) 5.9 억개2) 4.0 억개2) 29.5 억개

PET 플라스틱 사용량(연간) 25,000 톤 7,400 톤3) 4,900 톤3) 37,300 톤

분담금 규모
(PET 사용량*분담금  단가*재활용의무율)

28 억원 8.2 억원 5.4 억원 41.6 억원

매출액 대비 환경 비용
(재활용 비용) 비율

0.9% 0.9% 0.9% 평균 0.9%

1)　매출액 대비 먹는 물 생산량을 추정한 값

2)　먹는 물 생산량을 500ml PET병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

3)　PET병 생산개수 대비 추정값

표3. 국내 생수업체의 PET 병 사용량과 환경 비용 (참고: 표3 에 제시된 PET병을 생산하는 각 생수 업체의 환경 비용 부담 비율은 공개된 자료와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업체별 및 연도별 실적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충남대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환경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주요 생수 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PET 

사용량 및 매출액 대비 분담금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생수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PET 플라스틱 양을 환산했다. 산출된 값은 연간 약 

62,500톤으로, PET병(500 ml 기준) 개수로 따지면 약 30억 

개에 해당한다.

일회용 PET 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EPR 분담금 

규모(연간 기준)는 A업체 약 28억 원, B업체 8.2억 원, C업체 

약 5.4억 원으로 추산됐다(2018년 생산자 분담금 139원/kg. 

무색 PET 기준 적용, 재활용 의무율 0.80 가정). 이는 매출액 

대비 약 0.9%에 해당한다. 전체 매출액에 비해 환경 부담 

비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생산자로 하여금 일회용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해양오염을 정화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케 

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는 2018년 EPR제도를 강화하여 수거, 운반, 처리, 

정화, 인식 제고 비용을 생산자가 내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된 

EPR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제조 및 유통 산업 전반이 순환경제를 

지지하고, 매립과 소각을 지양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선형경제 모델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긴 시간 품질 유지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약 900 천톤

약 2,980 천톤

EPR로 관리되는
포장재 플라스틱

미관리 영역

그림10. 생활계폐기물 플라스틱류 EPR 관리와 미관리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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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작점에서부터 발생량을 감축하고, 

폐기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며, 리필 및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생산자 편의 위주의 폐기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용품 전반에 만연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제성을 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또한 플라스틱뿐 아니라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현재의 직선적인 물질의 흐름, 한번 쓰고 버리는 사업 모델을 버리고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바이오 기반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생산 시점에서 명확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이미 생산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수명주기가 다한 뒤 

폐기하기 전에 재활용해야 한다. 즉, 일회용품 의존을 벗어나 재사용 가능한 소비재로 전환해야 

한다. 재활용 시에는 재활용 이전에 폐기물 발생 예방/감축 및 재사용 노력이 충분히 있었는지(즉, 

폐기물 감축 우선순위를 따랐는지, 수거 비용 외 물질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했는지-아래 참조) 기업이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음식 용기나 음료수 병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함께 생산 감축을 의무화해, 감축 및 재사용 목표, 기업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통계조사를 체계화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 사용량, 폐기량, 재활용량 및 각종 처리량(매립, 소각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국가 통계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일회용 및 다회용 플라스틱을 내놓는 모든 기업(생산자와 유통업자)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애초부터 쓰레기가 덜 나오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 포장재를 고안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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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방안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용도 및 범위가 

모호하다. 현행 규제정책이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 플라스틱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나머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도 점차 규제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어 폐기물이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업종 및 플라스틱 성분에 따른 생산, 

소비, 폐기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통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처리 기준이 더 낮은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분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한다. 자체 해결 및 근거리 

해결 원칙에 따라 지역 내에서, 수거 또는 생산 지점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재활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역 재활용률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PR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 감축을 의무화하고 감축 및 재사용 

목표, 기업의 투명성을 달성해야 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다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첫째, 감축 및 재사용을 위한 설계 책임.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재사용/리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책임을 포함한다. 둘째, 생산 

및 유통 데이터, 사용 후 데이터에 관한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셋째, 

폐기물 감축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예방/감축, 재사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후 재활용 해야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 감축 우선순위와 사전 예방적 원칙을 존중한다. 즉, 원천부터 

발생 자체를 예방/감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대체재가 있는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장출시를 막는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대체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제적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국가 통계자료가 없다.

재활용을 가장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규제를 받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일부이며 그 책임 

수위가 낮다. 

해외 규제동향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제도와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기업 및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비하다. 

그림 11. 정부 역할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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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과제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female-hands-puts-fruits-vegetables-cotton-14444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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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유발하는 일회용 경제 모델의 

배후에는 유통 업계와 일용소비재 업계가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판매하는 제품 못지않게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존해 이윤을 창출한다. 포장재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고정적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광고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수거해 재활용하려는 집단적,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세워 규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 및 유통 업체에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의 체질 

전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주범인 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약속에서 나아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과 포장재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종식하고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사용과 리필(refill)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 시스템이 그것이다. 종이와 바이오플라스틱 등 

일회용문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거부하고, 포장 용기 등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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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시작되었다

기업이 변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체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재설계, 혁신, 새로운 운송모델을 통해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엘런맥아더재단과 UNEP가 

함께 시작한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NEW PLASTIC ECONOMY)에 

코카콜라, 펩시코, 존슨앤존슨, 네슬레, 유니레버등 다국적 기업들이 

서명한 내용이다.28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는 

2019년 10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량을 10만 톤 이상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늘리며,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25%줄이겠다는 감축목표도 

이행 중이다. 나아가 새로운 포장기술에서부터 재생 및 리필 방식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 밝혔다.29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세인즈버리(Sainsbury’s)는 2025년까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5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스코(TESCO)는 2019년까지 재활용 불가능한 소재를 퇴출하고,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30 나아가 2020년부터는 과대포장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31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organic-
shop-interior-display-glass-jars-128744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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